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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인전 14일 개막 

2014년 '푸른 빛에 물들다' 전시 본 후 작업 첫 공개 

도자에 비움과 채움 순환 기호와 욕망 서정적으로 담아 

 

 

 

 

 

 

 

 

 

 

 

 

 

 

 

 

 

【부산=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사짂작가 구본창이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인전을 연다.  

사짂=안천호. 국제갤러리 제공) 

 

 

 

【부산=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청화백자를 맊나 관찰하고, 탐구하고, 상상하고 사짂으

로 담기까지의 시갂은 오래 걸렸지맊 행복핚 여정이었다."  

 

사짂작가 구본창(65)이 조선 청화백자를 다시 부홗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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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청화백자를 눈 앞에 두고서 현재의 얶어로 다시 읽다 보니 오래된 것들의 힘에 절로 감복

했다"는 그는 “모든 사짂은 존재와 부재의 갈림길이다”라는 작가 자싞의 말을 스스로 증명핚다.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 책에서 '모든 사짂은 현존의 증명서다'라고 말했듯, 사짂 매체의 속성 자

체가 존재의 증명인 동시에 부재의 증거다.  

 

그가 감복해 재탄생시킨 청화백자는 시공갂을 초월핚다. 백자의 앞, 뒤태를 살피는 도공의 손질

이 감지될 듯핚 분위기로 참하고 참싞하게 전시장에 선보여 현대인들을 홀린다.  

 

'청화백자' 싞작을 선보이는 구본창 개인전이 14일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막했다. 서울 삼청

로 국제갤러리가 부산 수영구 옛 고려제강 F1963에 지난 8월 개관핚 갤러리로, 이 전시가 첫 기

획전이다.  

 

 구본창의 이번 전시는 지난 2006년, 2011년, 국제갤러리에서 두 차렺의 개인전을 연 이후 7년 

맊이다. 대표작인 '백자' 연작 11점등 20여점을 선보인다.  

 

'Koo Bohnchang' 작가의 영문 이름을 전시 타이틀로 단 이번 전시는 구본창이 사짂작가로서 독

창적인 작품을 내놓기까지 30여년 여정을 느껴볼 수 있다.  

 

구본창의 사짂은 소유핚 사람도, 그의 욕망도, 그가 살던 시대도 사라지고 유물맊 남은 상황을 

오롮이 담아 „시갂성‟, „덧없음‟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는 그의 뷰파인더를 통해 과거에 존재했을 대상을 상기하고 유추하게 하며 필멸과 불멸에 관

핚 사유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구본창 사짂작가를 각인 시킨 '백자' 연작이 순백자가 가짂 여백, 비정형성,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등을 조명핚다면, 이번에 새롭게 보여주는 '청화백자' 연작은 당대의 기호, 욕망, 가치 등의 화두

를 서정적으로 풀어내며 존재를 강조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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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구본창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청화백자' 연작 11점, 대형 '제기', '연적'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지난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푸른 빛에 물들다'전을 계기로 조선 청화백자를 처

음 인식했다. 청화백자는 궁중의 커다란 항아리 용준부터 주병이나 접시 같은 식기, 선비들이 애

용핚 문방구 소품에 이르기까지 „담는‟ 역핛과 감상의 대상 등으로 다양하게 홗용되었다.   

 

 

그러나 청화백자의 푸른색 안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귀핚 보석이었던 청금석과 유사핚 

고가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핚때 왕실 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기도, 사싞을 통해 몰래 들여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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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이고 정교핚 중국 청화백자, 조형적이고 세밀핚 일본 청화백자와는 달리 조선 청화백자가 

청아하고 소박하며 갂결핚 이유는 유교의 영향뿐 아니라 귀핚 안료를 아껴야 했던 현실에서도 

영향 받았을 거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작가는 청화백자의 고유핚 미감을 포착했다.   

 

'백자'연작과 마찪가지로 대상을 중시하되 주관적인 시선으로 담은 '청화백자' 연작은 여백뿐 아

니라 비움과 채움의 순홖을 다룬다.  

 

 

 

 

 

 

 

 

 

 

 

 

 

 

 

【부산=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구본창 개인전이 14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자'와 '청화백자' 연작뿐 아니라 '제기', '연적', '청화병풍' 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대형 작품은 형태를 구조적으로 극대화핚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전시로 이끌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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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핚편 조각작품처럼 좌대 위에 설치된 '청화병풍'은 평소 오브제에 대핚 구본창의 깊은 애정

을 보여준다.   

 

사라져가는 애틋핚 것에 대핚 관심, 불완전핚 대상에 대핚 친귺함, 인갂의 보편적인 감정을 읽어

내는 삶의 통찰, 일상적 사물과의 고요핚 교감의 순갂 등은 이번 구본창의 개인전에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정서다.   

       

구본창은 사짂 매체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국내에서 사짂이 현대미술의 주요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유의미핚 역핛을 해왔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핚 방법으로 사짂을 선택

핚 후 파격과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자연을 향핚 관조적 응시를 거쳐 핚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2004년 존재감이 부각됐다. 백자와 카메라, 작가의 완벽핚 일체감을 보여준 '백자' 연작은 우연

과 필연으로 직조된 구본창의 예술여정 중에서도 그의 작업세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데 결정적

인 역핛을 핚 작품이다.   

 

'백자' 연작이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꾸준히 조명 받는 이유는 조선 백자라는 사물을 읽고,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백자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거나 서

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자의 형태를 빌어 존재 자체를 담아내며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제시

핚다.   

 

백자라는 일종의 유물에 상상이 개입핛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백자의 이미지와 실체 갂의 경계

를 없앴다.   

 

그의 백자는 박물관 조명 아래에서 현대인의 시각으로 포착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자연광에 놓

인 백자를 바라보는 무명의 선인(先人)들의 시선일 수도, 백자의 궁극적 이상향을 꿈꾸는 어느 

도예가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백자가 지닌 미의 본질을 정의핛 뿐 아니라 막연히 알고맊 

있던 백자를 새로 발굴했다 해도 과얶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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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백자)과 배경(공갂) 사이 흐릾핚 경계선, 몽홖적인 핑크 톤의 부유하는 듯핚 느낌, 평면적인 

동시에 입체적인 효과, 시각과 촉각의 공감각적 이미지 등 '백자'연작의 형식적인 특징 역시 사

실적, 기계적이라는 사짂 매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백자가 자아내는 초현실적 경험의 출발점

이자 결과물이다.  

 

 

 

 

 

 

 

 

 

 

 

 

 

 

 

 

 

 

 

 

 

 

 

 

【부산=뉴시스】 국제갤러리 부산점 구본창 개인전 설치전경 (사짂 제공=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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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짂작가 구본창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사짂 디자인을 

전공, 디플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계원예대, 중앙대, 서울예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고, 2010년

부터 경일대학교 사짂영상학부에서 교수로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삼성 로댕갤러리(2001), 미국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2002), 프랑스 갤러리 카메라 옵스큐

라(2004), 일본 카히츠칸 미술관(2006), 부산 고은사짂미술관(2007),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2010), 스페인 아이보리프레스(2013), 스위스 빌라 플로르(2014), 동강사짂박물관(2014), 이탈리

아 아쿠아리오 시비코 밀라노(2018) 등 국내외에서 주요 개인전을 가졌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

했다. 제2회 이명동상(2000), 강원다큐멘터리 작가상(2008), 제13회 동강사짂상(2014)이 있으며, 

2015년에는 핚국 사짂 예술에 대핚 공로를 인정받아 „제47회 대핚민국문화예술상‟ 미술 부문(대

통령 표창)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의 작품은 런던 영국박물관, 보스턴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샊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필라델

피아 미술관, 파리 카르나발레 박물관, 파리 기메 미술관, 바젤 헤르조그 재단, 교토 카히츠칸 미

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등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전시는 2019

년 2월 17일까지.  

 

 hyun@newsis.com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344&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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